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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 정서가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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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 과제 수행 시 정서 정보의 영향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전환 과제 수행 시 정

소 정보의 영향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게 긍정 혹은 부정 얼굴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진의 테두리 색깔에 맞춰 정서 

판단 과제 혹은 성별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 결과,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성별 과제에서 

정서 과제로의 전환 비용이 성별 과제에서 정서 과제로의 전환 비용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고, 사

진에서 표현하는 정서가 반복되는 조건이 정서가 전환되는 조건에 비해 더 큰 전환 비용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과제와 정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 과제가 성별 과제에 비해 정서 

전환 여부에 따른 전환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 전환이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개

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달랐는데,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사진에서 표현되는 정서의 전환 여부에 덜 민감

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정보가 인지과제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서의 영향

이 개인이 속하고 자라온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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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두 개 이상의 일을 함께 처리하면서 살아간다. 집에 초대한 친구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냉장고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음식에 들어갈 재

료를 선택하고 그와 동시에 혹시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빨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

을까 하는 생각에 초인종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

고 상황에 따라 주의를 바꾸는 것을 과제 전환(task switching) 능력이라고 부른다.

정서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인지통제(cognitive control) 능력도 이런 과제 전환 

능력 중 하나인데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에서는 정서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대로 정서 정보가 현 과제 수행을 방해할 

때는 정서 정보를 무시하고 다른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정보에 

관한 인지통제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Aboulafia-Brakha et al., 2016; Berger et al., 

2019; De Vries & Geurts, 2012; Gul & Khan, 2014; Johnson, 2009; Paulitzki et al., 2008; Reeck & 

Egner, 2015).

정서적 정보에 관한 인지통제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비정서 과제에서 정서 과제로 전환할 때 

얻어진 전환 비용(switching cost)과 정서과제에서 비정서 과제로 전환할 때 얻어진 전환 비용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인지과제 수행 시 정서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환 과제에서 참가자

는 무작위로 제시되는 두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수행에서 했던 과제를 

무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해야 하는 조건(전환 조건)과 같은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반

복 조건)의 차이를 살펴보며 비정서 과제에서 정서 과제로의 전환과 정서 과제에서 비정서 과제

로의 전환 시의 차이도 또한 살펴본다. 예를 들어 Reeck과 Egner(2015)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를 표현하고 있는 남·여 배우의 사진을 자극으로 사용하여 전환 과제에서 정서의 영향을 확인하

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화면 중앙에 제시된 자극이 파란 테두리와 함께 제시되면 정서 

판단 과제(emotion judgment task)를, 초록 테두리와 함께 제시되면 성별 판단 과제(gender judgment 

task)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 결과, 전환조건이 반복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느리고 부정확했

으며 또한 정서 판단 과제에서 성별 판단 과제로 전환할 때의 전환비용이 성별 판단 과제에서 

정서 판단 과제로의 전환 비용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정서 자극이 가진 

현저성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즉, 전환 조건에서는 이전 시행이었던 성별 과제에서 강력하게 억

제됐던 정서 정보를 다시 활성화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와 같은 비대칭적인 전환 비용의 패턴은 세 개 이상의 과제를 무작위로 제시한 실험에서도 관

찰되었고(Schuch et al., 2012),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에서도 일관

되게 관찰되고 있다(Berger et al., 2019).

여러 연구들은 또한 이러한 전환 비용의 비대칭이 정서자극의 특성이나 정서의 변화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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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erger et al., 2019; Demanet et al., 2011; Hsieh & Lin, 2019; 

Nusbaum et al., 2018; Wang et al., 2017; Yang & Yang, 2014). 예를 들어 Wang 등(2017)은 전환 과

제 이전에 제시된 정서 자극 유형에 따라 전환 비용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들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와 중립 정서를 표현하는 사진을 본 다음에 목표 과제를 수행했을 

때는 전환 조건이 반복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렸지만, 긍정 정서를 표현하는 사진을 본 조

건에서는 전환 조건과 반복 조건 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Berger 등(2019)은 자극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의 변화 여부에 따라 정서와 관련 없는 과제의 수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들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얼굴자극을 사용하여 이전 시행과 현 시행 간의 정서 

변화가 정서와 관련 없는 성별 판단 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Wang 등(2017)

과 마찬가지로 성별 판단 시간이 정서의 반복 또는 전환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가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자

극이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특성과 관계없이 수행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가를 갖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상황

에서는 정서 정보의 영향을 잘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 조절과 억제에는 개인의 억제능력과 같은 개인차 요인도 있지만, 자신이 자라온 

문화권의 문화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권은 대부분 내면의 정서, 욕

망, 선호도 등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정서 억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은 자신의 정서 표현을 조절하고 억제하여 침착함을 유지

하는 것을 권장하는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Matsumoto et al., 2008; Murata et al., 2013; 

Varnum & Hampton, 2017). 그렇게 때문에 동양 문화권 사람들이 서양 문화권 사람들보다 정서를 

잘 억제하고 조절하여 과제 수행 시 정서의 영향이 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

점을 갖고 Murata 등(2013)은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를 사용하여 동·서양의 정

서 억제 능력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서 유럽계 미국인 대학생들과 동아시아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사진 자극을 보았을 때 사진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결과, 두 문화권의 참가자들은 일관되게 제시된 사진을 보고 부정 정서를 느끼기는 했으나, 아

시아 문화권의 참가자들만이 자극 제시 후 800ms 이후에 관찰되는 LPP(Late Positive Potential)파형 

진폭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양인들과 마찬

가지로 부정 정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훈련된 정서 조절 능력의 차이가 과제와 관련 

없는 정서 정보를 억제하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반응 양상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 정보가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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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 혹은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 자극을 사

용하여 전환 과제 수행 시 정서 정보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그 영향이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서를 억제하는 것에는 심적 비용이 필요하지

만, 심적 비용의 크기는 자신이 자라온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utler et al., 2007; 

Cheung & Park, 2010). 특히 정서 억제를 주된 정서 조절 기제로 사용하는 동양인들은 서양인들

과 비교해 억제에 따른 심적 비용이 작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제와 관계없는 정서를 잘 억제

하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대학

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럽계 미국인 학생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하여 정서 억제 능력의 차이가 전환 과제 수행에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확인

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또한 얼굴 자극에서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성별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은 구분되어 있으며, 정서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Haxby 

et al., 2000; Hess et al., 2009). 하지만 정서 정보가 가진 높은 현저성이 과제 전환에 도움을 주는

지 방해를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eck과 Egner(2015)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과 과제를 이용하여 정서 정보가 과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약,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성별 판단 과제에서의 강력한 억제가 이후 정서 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정서 판단 과제로의 전환 비용이 성별 판단 과제로의 전환 비용에 비해 더 크

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정서 억제를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인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정서 정보가 가진 현저성에 의해 주의가 촉진된다면 오

히려 정서 판단 과제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서 이 조건의 전환 비용이 더 작게 나타날 

것이며 문화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전환뿐만 아니라 정서의 변화 여부가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과제 수행 전에 제시되는 정서 유형에 따

라 전환과제의 수행이 달라지며(Wang et al., 2017), 과제 내에서의 정서의 변화가 정서와 무관한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나(Berger et al., 2019) 정서의 변화 여부가 전

환 과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혹은 부정 정서

를 표현하는 사진을 사용하여 정서 반복과 정서 전환이 전환 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문화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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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방  법

참가자

본 실험에서는 경산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 41명과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2명이 참가하였다.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었고, 미국 참가자들은 모두 영어가 모국어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을 수행하기 전 각자의 언어로 작성된 실험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정상 시력 혹은 교정 후 시력이 정상이었다.

실험 도구

참가자들이 수행하는 실험은 E-prime 2.0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실험 자극은 IBM 호환용 

PC와 24인치 LED 모니터로 제시되었고, 참가자의 반응은 키보드로 받았다.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되는 사진 속 배우의 정서를 판단하는 과제 혹은 사진에 등장하

는 배우의 성별을 판단하는 과제를 실시해야 했다. 따라서 성별 정보와 정서 정보를 모두 가지

고 있는 사진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얼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만큼 타인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한국인 정서 사진 데이터베이스인 KUFEC(김민우 외., 2011)에서 사진

을 선택하였고, 미국인들은 백인 배우들이 등장하는 정서 사진 데이터베이스인 KDEF(Lundqvist 

et al., 1998)에서 실험 자극을 선정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30명의 배우의 사진을 선정하였

고, 각 배우의 긍정 정서(행복)와 부정 정서(분노) 사진이 제시되었다. 실험 자극으로 선택된 배

우의 성비는 50 대 50이었다.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실험 시작 전 연구자에게 실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설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끝나면 연습 시행을 수행하였다. 연습 시행은 3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습 시행에서는 정서 판단 과제와 성별 판단 과제를 각각 연습하고, 마지막 연습 시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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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과 같이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을 보고 자극의 테두리 색깔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연습 시행에서는 반응의 정오 여부가 피드백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시행

에서는 피드백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1은 참가자들이 수행한 실험 절차를 나타낸다. 실험이 시작되면 검은 화면 중앙에 고정

점(+)이 250ms간 제시된다. 중앙에 있던 고정점이 사라진 위치에 긍정 혹은 부정 정서를 표현하

고 있는 배우의 사진이 등장한다. 사진은 파란색 테두리 혹은 주황색 테두리와 함께 제시되었는

데, 사진이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제시되면 참가자는 사진에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배우의 성

별을 판단해야 했고, 반대로 사진이 주황색 테두리와 함께 제시되면 사진에 배우가 표현하고 있

는 정서를 판단해야 했다. 성별 판단 과제에서는 배우가 남성이면 키보드의 “1” 버튼을 여성이

면 키보드의 “2”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고, 정서 판단 과제에서는 배우의 얼굴이 긍정 정서

를 표현하고 있으면 “q” 버튼을 부정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면 “s” 버튼을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

도록 지시하였다. 사진 자극은 최대 2500ms 동안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이 반응을 하거나 

2500ms 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검은색의 빈 화면이 약 250ms 제시된 후 다음 시행의 시

작을 알리는 고정점이 화면 중앙에 나타났다. 참가자는 총 60번(10/10/40)의 연습 시행과 480번의 

본 시행을 수행했다. 본 시행에서 성별 판단과 정서 판단은 동일한 비율로 등장하였고 자극의 

제시 방식은 무선적이었다.

(그림 1) 실험 절차

결  과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의 데이터 중에서 정확률이 70% 미만인 4명의 데이터(한국인 1명, 미국

인 2명)를 제외하고 80명(한국인 40명, 미국인 4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 

비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은 과제 전환 조건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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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반복 조건의 차이(Monsell., 2003)로 이전 시행이 없는 첫 번째 시행을 제외하고 이전 시행의 

과제와 현 시행의 과제가 다른 조건을 과제 전환 조건이라 명명하고 이전 시행의 과제와 현 시

행의 과제가 같은 조건을 과제 반복 조건이라 명명하였다.

각 조건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참가자의 문화권(한국인, 미국

인), 현재 시행 과제 종류(정서 판단, 성별 판단), 그리고 이전 자극과 현재 자극의 정서 반복 여

부(정서 반복, 정서 정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반응시간 분석에

서는 정답 시행만을 분석에 포함됐고, 전체 참가자의 반응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2.5 표준편차보

다 빠르거나 느린 시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자의 문화권 현재 시행 과제 정서 반복 여부
전환 비용:

반응 시간(msec)

전환 비용:

정확률(%)

한국인

성별 판단
반복 247 (88) 1 (5.5)

전환 233 (100) -1.6 (3.9)

정서 판단
반복 319 (93) -5.2 (4.9)

전환 241 (89) 0.9 (5.7)

미국인

성별 판단
반복 254 (82) 0.8 (6.3)

전환 207 (81) -0.6 (4.3)

정서 판단
반복 352 (86) -4.6 (5.7)

전환 251 (86) 0.5 (5.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1> 현 시행에 대한 반응시간 및 정확률

전환 비용: 반응시간 분석

반응시간으로 전환 비용을 계산한 후 변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과제의 주효과(F(1,78)=41.46, 

p<.001, ηp2=.347)와 정서 전환의 주효과(F(1,78)=80.05, p<.001, ηp2=.506)가 유의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 판단 과제에서의 전환 비용이 성별 판단 과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고, 현재 

시행에서 나타난 정서가 이전 시행과 같았던 조건의 전환 비용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유

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참가자의 소속되어 있는 문화권에 따라 정서 반복 조건과 정서 전환 조건의 전환 비용 크기

의 차이가 있었다(F(1,78)=4.32, p<.05, ηp2=.053).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정서 반복 조건의 전환 

비용이 정서 전환 조건에 비해 컸으나(한국인: t(39)=4.67, p<.001; 미국인: t(39)=8.12, p<.0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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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환 조건과 정서 반복 조건에서 전환 비용의 차이는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더 작게 나타

났다(t(78)=2.07, p<.05).

전환 비용의 크기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종류와 정서 전환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F(1,78)=21.48, p<.001, ηp2=.216). 두 과제 모두에서 이전 시행과 다른 정서가 제시되는 

조건의 전환 비용이 같은 정서가 반복되는 조건과 비교해서 더 작았으나(성별 판단 과제: 

t(79)=3.68, p<.001, 정서 판단 과제: t(79)=8.68, p<.001), 정서 전환의 영향은 정서 판단 과제에서 

더 많이 받고 있었다(t(79)=4.66, p<.00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성별 판단 과제에서는 정

서가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정서 판단 과제에서는 사진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서가 과

제 수행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서 전환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 이 효과들 외에 참가자의 문화권에 따른 차이와 다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s>.07).

전환 비용: 정확률 분석

과제 전환 조건과 과제 반복 조건의 정확률 차이를 계산하여 전환 비용을 구한 뒤 실험 조건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행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종류에 따라 전환 비용의 

차이가 있었는데(F(1,78)=13.93, p<.001, ηp2=.152), 성별 판단 과제의 전환 비용의 크기가 정서 

판단 과제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사진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진의 정서 전환 여부에 따라서도 

전환 비용의 크기가 달랐는데(F(1,78)=14.09, p<.001, ηp2=.153), 이전 시행과 현재 시행에서 표현

되는 정서가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용의 크기가 컸으나 이전 시행과 현재 시행의 정서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 비용의 크기가 작았다.

반응시간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확률로 계산된 전환 비용의 크기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의 종류와 정서 전환 여부에 의해서 달라졌다(F(1,78)=36.37, p<.001, ηp2=.318). 비록 정서 판단 

(그림 2)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과제 종류에 따른 정서 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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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성별 판단 과제 모두 정서 전환 여부에 따라 전환 비용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지만(성

별 판단 과제: t(79)=2.43, p<.05; 정서 판단 과제: t(79)=7.43, p<.001), 정서 전환 여부에 따른 효

과의 크기는 정서 전환 과제가 성별 판단 과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다(t(79)=6.04, p<.00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자극을 사용하여 정서 정보가 가진 독특성이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에 문화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되는 사진의 테두리 색깔에 맞춰 정서 

판단 과제나 성별 판단 과제를 하게 하였다.

전환 비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이전 시행에

서 성별 판단 과제를 하고 현 시행에서 정서 판단 과제를 하는 경우를 이전 시행에서 정서 판

단 과제를 하고 현 시행에서 성별 판단 과제를 하는 상황에 비해 더 어려워했다. 또한, 전환 과

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에서 사진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가 이전 시행과 다른 

경우에 사람들이 더 쉽게 전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서 전환 여부에 따른 전환 비용의 차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종류에 영향을 받았는데, 과제 수행 시에 정서 정보를 적극적으

로 사용해야 하는 정서 판단 과제에서는 정서 전환 여부에 따라 전환 비용의 차이가 크게 달라

졌지만, 정서 정보를 무시한 채로 과제를 해야 하는 성별 판단 과제에서는 정서 전환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서 전환 여부가 전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정서 반복 조건과 정서 

전환 조건에서의 전환 비용의 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정보 처리 특성을 가진 정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이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두 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환 과제에서는 이전 시행에서 수행했던 과제를 

잊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연달아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더 느리고 부정

확하다. 이때 발생하는 전환 비용은 어려운 과제에서 쉬운 과제로 전환되거나 의식적으로 처리

해야 하는 과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과제로 전환될 때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

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정보의 활성화 수준에 차이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Arbuthnott, 2008; Philipp et al., 2007; Yeung & Monsell, 2003). 본 연구에서도 정서 과제에서의 전

환 비용이 성별 과제와 비교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 정보가 성별 정보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높으며 같은 얼굴에서 표현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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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에 관한 처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Calder & Young, 2005; Posamentier & 

Abdi, 2003).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듯이 정서 정보는 현저성이 높아 전 과제에서 억제되었다가 처리를 

위해 다시 활성화 될 때 더 많은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현저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정보보다 빠르게 주의를 끌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전 시행에서 아

무리 정서 정보를 억제했더라도 정서 정보로의 빠른 주의 편향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전환 과제

의 수행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 정보의 처리가 과제 전환을 촉

진하기보다는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정서의 간섭 효과는 정서 과제에서 관찰되는 전환 비용의 크기가 정서 전환 여부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만약 이전 시행에서 처리된 정서의 억제

가 과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이전 시행과 현 시행에서 정서가 반복되면서 과제를 전

환할 때 생기는 전환 비용의 크기가 정서가 변하는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결과를 보면 예상과 마찬가지로 정서 반복 조

건의 전환 비용이 전환 조건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 억제가 전환 과

제 수행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라 정서 전환 따른 전환 비용의 변화를 확인했는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정서를 반복하는 조건에서의 전환 비용이 정서가 변화되는 조건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실험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 참가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선

행 연구 결과들과 맥을 함께 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현재 시행에서 정서 판단 과제를 수행하

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서 정보가 현재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이렇게 과제와 관련 있는 지각 정보의 변화

가 특정 과제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성별 정보의 변화 여부는 성별 판단 과제에만 

영향을 주고 정서 판단 과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와 성별 전환 간의 전환 비용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한국인: F(1,39)=9.47, p<.005, ηp2=.195; 미국인: F(1,39)=5.17, p<.05, η

p2=.117), 성별 판단 과제에서는 배우의 성별 전환 여부에 따라 전환 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정서 판단 과제에서는 성별 변화에 따라 전환 비용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지각 정보의 

변화는 관련 있는 과제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줬다.

한국인 참가자들과 미국인 참가자들 모두 얼굴 자극을 처리할 때 정서 정보를 특별한 정보로 

인식하고 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정서 정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상황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 정보가 범문

화적으로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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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강도는 개인이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과 미국인의 데

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정서 전환 여부에 따른 전환 비용의 크기를 보면 한국인이 미국인과 비교

해서 정서 전환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던 이유는 아마도 동양인

과 서양인 간의 정서 억제 능력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한다(Kim & Markus, 1999; Mauss & Gross, 2004; Mutsumoto et al., 

2008). 그에 따라 서양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정서를 

억제하지 못하여, 현재 수행하는 과제가 정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개인의 

정서 억제 능력과 과제 관련 없는 정서를 억제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문화에 따른 

정서 억제 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환 비용의 비대칭성, 특히 정서 과제에서 관찰된 유의미하게 큰 전환 비용을 바

탕으로 정서 정보의 현저성이 과제 전환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와 인지

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에 문화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주로 설문지나 상관 연구를 통해 문화 간 정서 조절 능력의 차이를 살펴봤을 

뿐, 인지 과제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동·서양 간의 정서 조절 기제의 차이가 정서 정보 처리의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정서 자극과 인지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가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활

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서 과제와 성별 과제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 

과제에서 정서 과제로의 전환의 어려움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서 억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과제의 난이도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과제 대신에 정서 과제와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는 과제를 개발하여 

두 과제의 난이도가 같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차를 확인하고자 동·서양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사진에 등장하는 배우와 참가자의 인종 간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

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 얼굴 자극을, 미국인 참가자들은 서양인 얼굴 자극을 보았다. 이를 통

해 인종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는 했으나, 자극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이나 표현되고 있는 

정서적 강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두 문

화권에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같은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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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facial emotion affects switching cost: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differences

Jini Tae1) Yeeun Nam2) Yoonhyoung Lee2) Myeong-ho Sohn3) Tae-hoon K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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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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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formation on task switching performance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impact of affective information differs 

between Koreans and Caucasian when they perform a switching task using pictures that expres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this study, Korean and Caucasian college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either 

positive or negative faces and asked to perform either an emotion or a gender judgment task based on the 

color of the picture fra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witching cost from the gender judgment task to 

the emotion task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switching cost from the gender task to the emotion 

task for both Koreans and Caucasians. This asymmetric switching cost was maintained when the previous 

and current pictures showed the same emotion but disappeared when two images presented different 

emotions. Regardless of the participant's cultural background, switching costs were greater for emotional 

tasks where the emotion was directly related to the task than for gender tasks. However, the effect of 

emotional switching on switching costs varied by the individual's background. Koreans were less sensitive 

to whether poser's emotion was changed than American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emotional 

information affects cognitive task performance and suggest that the effects of emotion may differ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cultural background.

Key words : emotion expression, task switching, cross-cultural study


